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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지난� 8월14일� 로지소프트의� 수수료� 인상� 공지는� � 순식간에� � 대리운전업계를� 발칵� 뒤집어놓았

고�결국�헛된�한바탕�소동으로�마감되었습니다.

이날,� 주요� 전화� 콜중개업체(플랫폼업체)인� 로지소프트는� 수도권의� 대리콜� 수수료를� 기존� 20%

에서� 최대� 25%로� 인상한다고� 기습발표했습니다.� 그들은� 소속콜센터그룹인� 로지연합의� 요청에�

따라�어쩔�수� 없이�변동(자율)수수료�기능을�도입한다고�주장했습니다.

하지만� 이는� 곧� 대리기사들의� 대대적� 반발을� 낳았고� 전국대리기사협회의� 항의� 성명과� 전국대리

운전노동조합의� 1인시위로�이어졌습니다.

하지만� 정작� 로지소프트를� 인수한� 티맵모빌리티는� 8월17일� 수수료인상에�반대한다는�입장을� 밝

혔고� 며칠후� � 로지연합� 역시� 공지를� 통해� 수수료인상에� 동의한� 적� 없다고� 부정하면서� 시장은�

잠시�더큰�혼란에�빠졌습니다.

8월22일,� 국회에서는�송석준의원이� 간담회를� 개최,� 로지소프트�사장과� 티맵모빌리티� 대표팀,� 전

국대리기사협회장과� 함께� 로지수수료인상의� 철회를� 공식� 확인했고,� 이는� 공문을� 통해� 거듭� 재확

인되었습니다.

마치� 롤러코스트� 타듯� 급변한� 이번� 해프닝은� 9월8일� 로지연합의� 연합장들과� 업체단체대표자들,�

기사�단체�대표자들의�간담회로�이어졌습니다.�

-� 위기�혹은�기회,� 또는�아직도�한가한가

사실� 대리기사에� 대한� 콜당� 수수료� 20%는� 결코� 적지않은� 부담입니다.� 여기에다� 년간� 1백만원�

넘는� 대리보험료와� 프로그램비,� 출근비나� 관리비� 등� 별도부담까지� 떠안고있는� 현실에서� 수수료�

인상이란� � 명분�약한�꼼수였습니다.



대리운전시장은� 아무런� 법적� 제도적� 장치도� 없는� 시장입니다.� 그러다보니� 콜센터들� 역시� 무한�

경쟁에� 내몰리며� 10%마일리지� 등� � 대책없는� 영업비용을� 치뤄가며� 제살깎아먹기� 하고있고� 그�

비용은�결국�대리기사에게� � 전가되고�있습니다.

그럼에도�대리업체들은�영업비에�임대료,� 인건비와�운영비,여기에다�새롭게�산재보험비와�고용보

험비� 부담� 등을� 이유로� 사업유지가� 힘들다� 탄식하고� 있습니다.� � 게다가� 카카오와� 티맵대리� 등�

대기업의�시장�진출로�이들�중소�콜센터들은�폐업에�내몰릴�지경이라�합니다.�

어쨋건� 현재� 대기업의� 시장� 장악과� 중소� 토착콜센터들의� 쇠락은� 스스로가� 자초한� 탓이� 큽니다.�

갑질횡포가� 넘쳐나기에� 시장의� 한축인� 대리기사로부터� 배척받고� 카카오와� 티맵은� 그� 횡포에� 편

승해�사업확장을�극대화하고�있는�것입니다.

-� 죽어봐야�지옥을�알까

이제� 기존� 대리콜업체들의� 각종� 갑질경영도� 한계에� 도달한� 듯합니다.� � 예컨데� 신규사업자인� 티

맵모빌리티가� 18%마일리지를� 소비자들에게� 제공한다는� 말도� 안되는� 프로모션을� 도입하지만,�

중소�콜업체들이�어떻게�맞설�수� 있겠습니까.

그리고� 대리업체들이� 이에� 항의한다한들,� 세상은� 누구도� 귀기울여듣지� 않습니다.� 어차피� 다� 똑

같은� 놈들이라� 여기기� 때문입니다.� 하지만� 현장의� 대리기사들이� 그� 부당함을� 세상에� 알려나간다

면?� 그렇다면� 그� 울림은� 결코� 만만치� 않을� 것입니다.� 비록� 힘없는� 대리기사들일지라도,� 어쩌면�

그렇기에�그� 울림은�더욱�커질�수�있습니다.

-� 같이�먹고�같이�살자�

하지만�지금과� 같은� 갑질� 풍토� 속에서� 어느� 대리기사나�단체들이�그리하겠습니까.� � 오히려� 고소

하다� 조롱하는� 대리기사들이� 넘쳐나지� 않겠습니까.� � 이제� 대리운전사장님들은� 선택에� 내몰려있

습니다.� 자신들의� 위기를� 수수료인상이니� 온갖� 갑질을� 통해서� 벗어나려� 할� 것인가,� 아니면� 대리

기사와�상생협력을�통해�몰락의�삼각파도를�헤쳐갈�것인가.

사실�그간�업계에선�상생하자는�말들은�많았습니다.� 하지만�어떻게�무얼가지고�상생하겠습니까.

모진� 갑질� 풍토� 속에서� 그� 명분과� 조건들은� 어떻게� 찾을� 수� 있었겠습니까.� 이제� 다행히� 시장의�

분별정립� 과정� 속에서� 업체와� 대리기사� 간� 상생의� 핵심고리들이� 놓여있습니다.� 그리고� 그� 선택

은�대리업체들의�몫이�되버렸습니다.�

갑질경쟁이냐�상생경쟁이냐,� 수수료인상�소동으로�드러난�대리시장의�위기,� �

과연�콜센터�사장님들의�절박함은�어디로�향할까요.

� 2023.� 9.� 10� /�사단법인�전국대리기사협회


